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챌린지 시작!

김주영 노동본부장 시작으로, 김민석·윤호중 등 

선대위 주요 인사 릴레이 참여

김주영 본부장 “챌린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체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
가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택배 물류 종사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
는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챌린지를 시작했다.

오는 6월 3일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택배 물류 종사자들의 투
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 쿠팡,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 업체들이 아직 선거일 휴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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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지 않아, 전국의 수많은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까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는 21일 오후 당사 브리핑룸에서 택배 물류회사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
구했다.

노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하루 12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하며 투표장에 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과 정치권에 알리고, 
택배 물류회사들에 대선일 휴무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챌린지는 제작한 이미지를 출력해 서명한 
후 사진을 촬영하여 SNS에 업로드하며, 다음 참여자 2인 이상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챌린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체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이 바란다”며, “택배 물류회사들이 대선 당일만큼은 휴무를 시행해, 택배 노
동자들이 마음 편히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
다.

이번 챌린지는 22일 오후 김주영 노동본부장을 시작으로,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
장과 윤호중 총괄본부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하며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끝/

첨부. 김주영 본부장 챌린지 사진 및 챌린지 이미지






